
회의일시 2013. 04. 09. 12:00~

참석자명단
이철호 교수님, 문헌팔 박사님, 김용택 박사님, 박현진 교수님, 이숙종 박사님,

이꽃임 박사님, 김미경 간사님, 이민경, 정경진

내   용

▣ 국내에서 쌀의 가치체계는 잘 되어있는 반면, 콩에 대한 가치체계는 연구되어있

지 않다.

▣ 국내 식용콩은 꼭 자급했으면 좋겠으며, 우선 식용콩의 용도별로 어떻게 공급되

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. → 예를 들어 콩나물, 두부, 두유 등

* 우리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주곡작물 6가지 : 쌀, 된장, 김치 등

  그러나 실제 농업에서는 고추와 마늘 빼고 천대받고 있다(원예작물에서 배추는 제

일 천대받음).

▣ 콩이 우리 식탁에서 영구히 존재하는 아이템이라면 그 용도별로 분석해야 한다.  

 예를 들어 콩나물이냐 두부냐에 따라 소비량 등이 다르기 때문

 → 즉, 콩의 용도별(두부, 콩나물, 된장, 두유) 개인소비량, 연간소비량, 총공급량 등

을 분석해야 한다. 이에 따라 앞으로의 연구방향, 기술, 정책 등이 나올 것이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▣ 콩의 자급률 향상은 쌀과 다르다. 쌀은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지만 콩은 생산기

술, 수확 및 저장기술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.

▣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내생산이 적어지는 이유는 생산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. 

   콩 재배를 위해 일단 단지화가 되어야하고, 성력화 되어야 한다.

   실제, 파종은 되는데 수확기계가 없다.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는 기계가 공급되

어야 콩의 대량생산도 가능하다.

▣ 이를테면 경운기와 같이 우리나라 실상에 맞게 농기계를 자체개발 해야하지만, 

현재는 우리 실상에 맞는 수확기계가 없다.

 → 즉, 기계화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콩의 자급률 향상이 가능함

▣ 미국에서 콩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원가지에서 콩이 열리는 것으로 종

자를 개발하였고, 단위면적이 넓고 개수도 많이 심어 수확량이 열배는 늘어났기 

때문이다.

▣ 결과적으로 콩 재배에 있어 성력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급률이 바

뀐다. 물론 기본적으로 육종도 하면서 우리 규모에 맞는 성력화가 필요하다(특히 

밭작물의 경우 기계화 개발이 필요).

▣ 콩 자급문제는 수형을 바꾸는 육종문제와 성력화 문제이다.

∴ 오늘 회의 내용을 기초로하여 문헌조사를 더 실시한 후 제3회 식량안보간담회를 

식용콩의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개최하기로 함.

회   의   록


